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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로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연

애 초반. 그러나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죽고 

못 살 것 같던 이들에게도‘권태기’라는 게 찾

아온다. 이때쯤 되면 연인들 사이에는 평소 볼 

수 없던 차갑고 무덤덤한 행동이 눈에 띄기 시

작한다.

만약 당신의 남자친구에게 권태기가 찾아온

다면 그 징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?‘인

사이트’가 사랑이 식으면 나타나는 남자들

의 행동을 소개했다.

1. 다툰 후 무관심해진다.

다툼이 있으면 적극적인 대화로 풀고 이해해야 하는

데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돌아선다.

본인이 잘못한 게 있어도‘미안하다’는 말을 전혀 하

지 않고 자존심 세우기 바쁘다. 관계 개선에 아무런 노

력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다.

2. 데이트가 간결해진다.

만나면 풀코스로 놀던 예전과 달리 가끔 만나서 밥만 

먹고 헤어지는 게 일쑤다. 간단하게 술이라도 한잔 하며 

속마음을 터놓고 싶은데 그마저도 싫은지 허겁지겁 밥

을 먹고 도망치듯 자리를 벗어난다.

하고 싶은 게 많은 여친은 그런 모습에 

속상함이 밀려온다.

3. 만남, 연락 횟수가 줄어든다.

매일같이 만났지만, 어느 순간 주 

1~2회로 확 줄었다. 바쁘단 핑계를 대

지만 SNS 등을 보면 친구들과 놀거

나 타 모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

있다.

괜히 칭얼대면 쪼잔한 사람처럼 보일

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뿐이다.

4. 사무적인 인사.

아침, 점심, 저녁으로 의무감을 느끼고 인사를 하기 시

작한다. 예전에는 사랑한다, 보고 싶다 등의 말로 자신

의 애정을 마구 드러냈었는데 말이다.

어쩔 수 없이 보내는 듯한 카톡에 먼저 자겠다고 말

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잘 자라는 답장에 눈물이 차오

른다.

5. 호칭이 없어진다.

애칭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. 최악의 상황은 애칭은 

고사하고‘야’,‘비하하는 별명’등으로 부르는 경우다.

이렇게까지 부르지 않아도 성을 붙여서 이름을 부르

면 그것만큼 서운해지는 게 없다.

6. 앞서 걷는다

사랑스러운 여자친구와는 나란히, 그것도 팔짱을 끼

고 걸어도 더 밀착해 걷고 싶을 것이 남자들의 마음이

다. 그런데 나란히 걷는 것도 싫은 것처럼 여자친구를 

뒤로 한 채 혼자 앞서 걸어간다면 이미 애정이 식었다

는 행동이다. 이는 여자친구를 무시하는 마음의 표현으

로 볼 수 있다. 

나란히 같이 걷자고 불평하는 것보다 이별을 준비하

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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